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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2 년 10 월 9 일 “예수님의 비유(15) 부자와 나사로”(눅 16:19-31)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핵심은 백성들의 성숙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삶에 

어떤 내용을 채우면 좋을지 오늘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호사를 누리다 죽어서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하나님이 돕다’는 뜻)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불타는 고통 속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24-26 절).  

나사로는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가난한 자’를 상징합니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마 5:3 ‘마음이 가난한 자’ = 눅 6:20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14 절)처럼 경건한 척,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삶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2]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과 지옥이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주님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낙원을 의미합니다(23:43). 낙원은 재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죽은 성도들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최고 권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주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서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27~28 절).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모세와 예언자 말을 들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29 절).  

 

[3] 죽음 후 낙원에 거하는 비밀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성경)을 읽고 따르면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29, 31 절).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기적을 보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상이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본질과 내용을 현상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성경적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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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교회 비전)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에 합당한 길을 찾게 해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뜻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시고 말씀을 심령에 채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살아생전 내가 행한 

무엇이 죽음 후 천국에 합당하게 할까요? 

2.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아는 것(교회 표어)은 나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까? 


